
책 “껀터-메콩델타의 보물” 소개

▶ 껀터의 모든 궁금증, 책으로 말하다

껀터는 맑은 물, 흰쌀과 미인의 고장으로 향기 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로 메콩델타의 중심이며 관문역할을 하여 모든 길은 껀터로 통한다. 
산이 없으며, 강과 운하가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물의 도시다.

이곳 여자들이 한국남자와 결혼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 때문인지 한국인과 결혼했다
가 이혼 등 실패한 사람을 위한 “한-베 돌봄 센터”가 이곳에 있다.

2019년 인천-껀터공항 직항노선이 개통되어 이전보다 한국과 많이 가까워졌다. 
동남아에서 가장 긴 2,750m의 현수교인 껀터대교가 있다. 껀터대학교와 꿀롱 벼 연
구소가 있어 교육과 연구도시이기도 하다. - 책 본문 중에서.

▶ 껀터에 대한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원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책 “껀터-메콩델타의 보물”은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추진과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맞물려 껀터에 관심 있는 정부·민간·기업· 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원천으로 활용가
치가 높다. 2017년부터 2년간 저자가 현지에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현지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사회·문화·교통·관
광·음식·기후 등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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